
화엄사는 지리산을 마지막으로 장엄하는 한 떨

기 꽃이다. 이 꽃이 노고단 자락에 피어난 것은

진흥왕 5년(544), 연기조사(緣起祖師)에 의해서이

다. 그러나 화엄사의 전성시대는 조선 중기 영조

때, 선교양종대본산으로 승격되면서부터이다. 현

존하는 전각들도 대부분 그 즈음에 지어진 것들

이다. 

화엄사 계곡의 바위들은 거의가 고생대의 화강

편마암과 화강암들이다. 하상에 굵은 자갈과 왕모

래가 깔려서 물이 맑다. 용존산소가 풍부해서 1~2

급수 물고기 일곱 종이 서식하고 있다. 상류 쪽에

는 버들치와 갈겨니가 관찰되고, 아래쪽은 갈겨

니, 미유기, 동사리, 메기, 미꾸리등이관찰된다. 

미유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고유어종

이다. 암청갈색을 띤 몸통은 가늘고 긴 원통형이

다. 메기처럼 피부가 미끌미끌하고, 머리는 위 아

래로 납작하며 2쌍의 입수염이 달려 있다. 주로 수

서곤충들을 잡아먹는다. 6월에 부화된 새끼들이

돌밑에숨어서지렁이처럼꼬무락대고있다. 

계곡 주변과 가로변에는 다양한 활엽수들이 있

고, 왼편 산으로는 소나무가 울울창창하다. 때마

침 자귀나무엔 연붉은 꽃이 만발했다. 밤에 잎들

이 마주 붙기 때문에 부부 합환수(合歡樹)라는 별

명이 붙어있다. 하지만 독신수행자들의 공간인 사

찰에서는그런까닭으로별로심지않는다. 

보제루는 단청을 하지 않아 더욱 고색창연하다.

누하주는 막돌초석 위에 그랭이로 서 있는데, 느

티나무가 대부분이다. 판벽과 기둥에는 온통 뿔나

비들이다. 겨울을 난 어미가 봄을 맞아 처음 뿌린

자식들이다. 뿔나비들이 목조건물 벽에 즐겨 붙는

것은나무로부터미네랄을취하기위함이다. 

보제루를 돌아나가면 올라오는 동안 좁았던 시

야가 일순간에 넓게 펼쳐지면서 불보살의 경계가

열린다. 길이 끊어진 광대무변에 동서쌍탑, 대웅

전, 각황전, 석등, 그리고 효대와 사사자석탑까지

극적인반전으로나타난다. 

각황전은 화엄사의 여의주 같은 건물이다. 우람

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비례가

안정되어 있다. 오랜 세월에 단청이 바랜 부재들

은 세월의 목향까지 은은히 풍기고 있다. 각황전

의 이러한‘아름다운 위엄’은 지리산을 건축문화

로재구성해놓은듯한느낌을준다. 

임진왜란 때 장륙전 화재와 함께 파괴된 화엄석

경은 지금 대웅전 옆 영전으로 옮겨져 봉안되어

있다. 석경의재료인납석(�石: Pyrophyllite)은경

상계 안산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열수변질(熱水

變質)에 의해 생성되는 광석이다. 삼국시대 이후

불상이나 작은 탑을 조성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으

나, 건축물의 내화재(耐火材)로서도 훌륭하다. 따

라서 화엄석경은 경전신앙과 법당장엄 목적 외에

내화목적으로조성되지않았을까유추해본다. 

각황전 뒷 숲은 내화수림대로 확연히 구분돼

있다. 이 내화수림대의 특징은 동백숲-참나무-

소나무로 숲을 구획지우고 있다는 점이다. 이 내

화숲은 산불이 전각으로 번지거나 경내의 화재가

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

한다. 

특히 내화숲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동백나무를

이용한 것은 나뭇잎이 불에 강한 가죽질(革質)이

라는 점에 있다. 그리고 수관이 밀생하여 바람의

이동을차단하는데도능력이뛰어나다는점이다. 

효대에 있는 사사자삼층석탑과 석등은 아름다

운 전설을 간직한 풍수비보(風水裨補)의 석조물이

다. 노고단의 한 지맥이 각황전을 향해 불 같이 달

려오는것을조용히잠재워주는역할을한다. 

구층암 요사채 기둥은 다듬지 않은 모과나무이

다. 근육질의 나무결과 옹이까지 여여하게 드러나

있다. ‘자연과 인간의 합일’이라는 고상한 해석도

그럴듯하지만, 산중에 살면서도 나무 한 그루 함

부로 베어 넘기지 않으려는 자연에 대한 배려가

아니겠는가. 

구층암 해우소는 풀과 분뇨를 섞어서 발효시키

는 전통해우소이다. 그 거름으로 사중에서 채전밭

을 가꾸고 있다. 건너편 산 중턱에 자리한 금정암

에도전통해우소가있다. 

흰줄표범나비 한 마리가 채전밭을 날아다닌다.

흰줄표범나비는 주로 양지 바른 곳에서 개망초,

까치수영, 쑥부쟁이, 누리장나무, 마타리, 솔채꽃

등의 꽃에 앉아서 꿀을 빤다. 이 나비는 장마가 끝

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여름잠에 들었다가 가

을에다시나타나는습성을갖고있다. 

구층암 옆 물 맑은 계곡에는 물까마귀가 산다.

물까마귀는 번잡하고 소란스러움을 싫어한다는

점에서 수행자들의 벗이 될 만한 새이다. 물까마

귀는 이름 그대로 몸 전체가 진한 흑갈색을 띤 텃

새이다. 물속에 들어가 유영을 하면서 물고기를

사냥하기때문에몸이작고날씬하다. 

산에서는 물 따라 길이 난다. 물을 따라 난 이 계

곡길은 오랫동안 노고단으로 가는 종주길이었으

나, 성삼재로 찻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뜸해졌

다. 그 덕분에 길 주변의 생태계가 튼실하게 되살

아났다. 탐방로 주변은 소나무군집, 서어나무-졸

참나무군집, 신갈나무군집등으로나타난다. 

이따금 멧돼지와 고라니가 암자의 채전밭까지

내려와 장난을 치고 가는 바람에 암자의 공양주

보살들이 기가 찬다. 지리산에는 반달가슴곰이 살

고 있다. 지난 7월 1일에 북한산 반달가슴곰 8마

리를 방사하여 현재 지리산에는 전에 살던 토박이

를포함해모두20여마리가살고있다. 

탐방로를 되돌아 내려오면 아담한 금정암을 만

난다. 비구니 암자답게 경내로 들어가는 길이 예

쁘다. 시멘트나 콘크리트로 덮지 않고, 번들거리

는 돌계단도 놓지 않고, 잔디와 폐자재인 침목만

을 이용하여 한껏 재치를 부렸다. 담장도 한껏 낮

추어눈맛을돋우고있다. 

지장암 뒤에 피안앵(彼岸櫻)이라는 별호를 가진

올벚나무(천연기념물 제38호)가 있다. 육신은 비

록 늙었지만, 해마다 청명을 전후해서 꽃을 피워

몸단장을 한다. 원래 이보다 더 큰 올벚나무가 한

그루 있었으나 화엄사 적묵당을 보수하는 과정에

서 베어냈다고 전한다. 얼마나 컸던지, 그 나무로

적묵당안마루를죄다깔고도남았다고한다. 

지리산의 산신인 선도성모를 모시는 남악사 앞

에 늙은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. 수관이 느티나

무와 흡사하여 일찍이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활

용되어온 나무이다. 소금끼에 강해서 주로 바닷가

마을에서 서낭나무로 모셔지기도 한다. 그렇고 보

면 팽나무가 지리산중에 있어도 그렇게 생뚱맞게

보이지는않는다.

글∙사진=김재일(사찰생태연구소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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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3) 지리산 화엄사

사찰생태연구소∙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

구층암요사채기둥은다듬지않은모과나무이다. 근육질의나무결과옹이까지여여하게드러나있다(왼쪽). 금정암은비구니암자답게경내로들어가는길이예쁘다(오른쪽).  

자연과 하나된‘아름다운 장엄’

계곡 물 산소 풍부, 버들치 메기 등 1~2급수 물고기 서식

우람한 몸집의 각황전은 비례가 안정되고 예술성도 뛰어나

구층암 모과나무 기둥∙폐자재로 된 금정암 계단…자연에 대한 배려 엿보여

① 각황전 뒤 내화숲을 조성하면서 동백나무를 이용한 것은 동백

잎이불에강하기때문이다. 

② 구층암 옆 계곡에는 물까마귀가 산다. 물까마귀는 번잡하고 소

란스러움을싫어한다는점에서수행자들의벗이될만한새이다.

③미유기는우리나라에서만나타나는고유어종이다.

④ 흰줄표범나비는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여름잠

에들었다가가을에다시나타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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